
일본 8월 수출현안/ 수입제도 모니터링 

 Ⅰ  일본 수입식품 검역검사 결과 발표

1. 일본 수입식품 검역결과 개요

 ❍ 일본 후생노동성은 평성27년도(2015.4.1.〜2016.3.31.)에 대한 검역 검사 결과

를 발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소개함

【발표개요】

 ❍ 식품류 수입건수 및 수입중량 : 2,255,019건 / 31,900천톤

 ❍ 검사건수 195,667건(모니터링검사, 수입업체, 자주검사 등 포함)으로 전체 수

입건수 대비 8.7%의 검사 실시

   - 검사결과 총858건의 법률위반이 확인되었으며, 수입건수 대비 전국가 위반

율은 0.04%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

   - 검역소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검사의 경우 52,211건을 실시하였

으며, 그 결과 172건의 법률위반이 확인됨

   - 가공식품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11,005건을 실시하였으며, 1건의 위반사례

가 미국산 곡류조정품에서 삐리미포스메칠이 기준치 초과검출

   -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

실시하도록 검사명령제도를 발동하는 바, 2016.3.31. 현재, 전수출대상국의 

17품목 및 31개 국가의 69품목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

   ※ 참고 : 검사명령 최다국가는 중국이 19품목이며, 제2위는 한국으로 현재 

양식광어등 13개 품목이 검사명령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음

수입건수 수입중량(톤) 검사건수 비율(%) 위반건수 비율(%)

2,255,019 31,900 195,667 8.7 858 0.04
(전년도 실적)

2,216,012
32,412 195,390 8.8 877 0.04

※ 검사건수는 행정검사, 등록민간검사기관검사, 외국공적검사기관 중복제외

※ 비율은 수입건수 대비임



2. 위반형태별 내용

 ❍ 대장균군 등 미생물 위반사례 경우 중국이 62건(27.9%), 타이 28건(12.6%), 

한국21건(9.5%) 순으로 차지하고 있음

 ❍ 대부분 냉동식품이 많으며, 한국의 경우 위반건수 총21건중 수산물관련제품

이 18건으로 위반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함

 ❍ 잔류농약 위반사례의 경우 중국이 양파등 34건(25.2%), 베네수엘라 18건

(13.3%), 에쿠아도르 16건(11.9%)인데, 베네수엘라와 에쿠아도르는 모두 카

카오콩에서 위반됨

   - 한국의 경우 토마토 3건, 고춧가루 1건 계4건이 잔류농약으로 위반됨

 ❍ 지정외 첨가물 사용으로 인한 위반사례 한국의 경우 젓갈류등에 대한 폴리

솔리베이트 사용위반 등 계9건 위반됨

3. 한국산 대일수출 식품의 안전성

 ❍ 동 기간중 대일수출 한국산 식품류의 식품위반건수는 총39건으로 대일수입 

전체 위반 건수인 858건의 4.35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수산물은 증가하였으

나 농산물 위반은 감소되었음

   - 농산물의 경우 한국정부차원의 일본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치 개정추진 노

력 및 검역대책 강화 등의 효과로 인해 위반사례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

타남

 ❍ 수산물을 포함한 냉동식품에 대한 세균수 초과등의 미생물 위반사례가 많아 

향후 한국내 사전검사등 위생관리 주의가 필요시 되며, 고추장류의 솔빈산, 

폴리솔리베이트등 지정외 첨가물에 대한 제조시 사전 확인등 주의가 요구됨 

  



 Ⅱ  통관 보류 및 해결, 폐기, 반송 사례 (`16년 8월) 

 
월 품목명 제조자 부적합내용 및 공표일 수입자 명 조치상황

8월

분말청량음료
(카페오레) 남양유업 세균수 초과 8.3×103/g 

2016.08.15 키 커피(주) 폐기 또는 반송
(전량보관)

참외 경북통상

클로르후에나필 
잔류농약 0.02ppm 
검출(기준치0.01)

2016.08.24
㈜인팜 폐기 또는 반송

(조사중)

위반사례 합계 2건 발생
 ❒ 시사점

   ❍  분말청량음료(카페오레)

    - 분말청량음료(카페오레) 제품의 경우 일반 세균수를 초과하여 검출된 경

우로 제조시 철저한 멸균관리 및 멸균후 압착상태 등 점검이 필요시 됨

    - 최근 일본 검역소에서는 냉동식품 및 일반식품에 대한 세균 위반사례를 

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있음으로 더욱 주의가 필요시 됨

   ❍  참외 잔류농약 위반사례

    - 금번 참외에서 검출된 클로르 후에나필 잔류농약 성분은 일본내 기준치 

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일률기준인 0.01PPM이 적용됨

    - 잔류농약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대일수출시 사용을 자제해야 

될 성분으로 수출업체를 통해 위반원인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 필요

    - 최근 일본내 참외에 대한 인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

금번과 같은 잔류농약 사례가 발생시 유통매장이 취급을 꺼리는 등 

파장이 크게 발생함으로 안전성 이미지 관리가 중요함


